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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2015, 전세계 모바일 트랜드를 보여주다  

3월 2일(현지시간)부터 3월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MWC2015”는 거대한

IT 흐름이 모바일 시대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방송 분야에서도 이런 모바일 트랜드에 부

합하여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를 안고 돌아왔다. 

핀테크, 금융과 기술의 융합서비스 미래 결제시스템을 바꾸다

MWC2015 개막 하루 전날 밤 삼성은 갤럭시 S6 제품을 발표하는 언팩행사를 개최하였다.

갤럭시S6는 삼성페이라는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삼성이 미국 벤처기업

인 루프페이를 인수하여 ‘마그네틱 보안 전송 MST(Magnetic Security Transmission)’ 기술

을 도입함으로써 애플페이 등이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결제가 되지 않았던 단점을 해결

하였다는 것을 전세계에 공표한 것이었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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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마그네틱 단말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 애플페이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작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는 한국과 미국에서 약 90% 이상의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삼성에 대응하여 구글 피차

이 부사장은 새로운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안드로이드페이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안드로이드페이를 통해 안

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누구나 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폰 결제서비스 분

야에서 삼성, 구글, 애플이 전면전을 벌일 태세인 것이다.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기중 단연 으뜸은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워치

스마트워치의 디자인은 거의 모두가 원형을 지향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LG전자와 중국의 화웨이 등은 이전에 선보였던 것보

다 훨씬 고급스러운 원형 스마트워치를 대거 선보였다. LG전자는

‘LG 워치 Urbane(어베인) LTE’를 전시하면서 전화통화 뿐만 아니

라 각종 앱을 원형 화면에 구현하였고 특히 시계 줄 부분에 NFC기

술을 적용하여 차량 문을 잠그거나 시동을 거는 서비스까지 시연

하였다. 또한 NFC 결제기에 갖다대면 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까

지 구현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주목할 점은 LG나 삼성 등 기존 스

마트기기 제조사들이 스마트워치 분야에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에 종속되지 않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운영 체재를 탑재한 점인데

LG의 웹OS와 삼성의 타이젠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화웨이도 둥근 모양의 ‘화웨이 워치’를 내놓고 승부수를

띄웠지만 안드로이드 웨어러블OS를 탑재함으로서 국내 업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향후 국내업체들과 협조하여 웨어러블기기

에서도 동영상 콘텐츠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야

할 것 같다. <LG전자의 LG워치 어베인 LTE>

<MST 기술을 도입한 삼성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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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 모바일과 자동차의 본격적인 융합을 이루다

자동차를 스마트폰과 같은 IT기기와 연결한 서비스를 보여주기위해 전시장 곳곳에 고급스런 자동차를 들여 놓았다. 자동차

가 모바일 기기와 연결된 기술을 ‘Smart Car(스마트 카)’라고 한다. 퀄컴은 마세라티에 차량용 프로세서를 내장한 뒤 무선인

터넷 등을 이용해 다양한 차량정보를 내장된 테블릿PC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였고 스마트폰의 음악을 차내에서 듣는

서비스인 카 엔터테이먼트 기능을 음성인식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차량 고장시 스마트폰 앱과 차량정비센터에 동시에 알려

주는 기능을 내장하였다. 구글이나 애플이 각종 IT기술의 융합을 통해 무인자동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머지 않

은 미래에 자동차, IT, 통신 등 많은 업종이 모두 융합된 산업으로 발전될 날이 올 것이다. 여기에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방

송사가 어떻게 방송서비스를 녹여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퀄컴의 마세라티 스마트카>

2015년 4월   91


